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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어려움 및

민간기관 심리서비스 제공 실태:

텍스트마이닝 접근을 중심으로*

 장   은   진                         김   서   영†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서문제를 호

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사회적으로 단절된 기간동안 촉발된 부정정서와 집단간 갈등이 이어지

는 후유증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여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일

반 사람들이 네이버 지식인 공간에 심리서비스(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평가) 이용을 고려하면서 심리적 고

충을 터놓은 13,433개 글을 단어 동시출현 분석 및 DMR 토픽 모델링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 심리서비

스 기관 283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고충은 정서문제와 가족관계,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환경 내 아동 청소년의 괴로

움으로 나타나며, 심리서비스 이용을 고려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관심을 가졌다. 한편, 일반 사

람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민간기관 종사자 중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 및 민간등록 자격을 

소지한 비율은 절반 이하(42.2%)여서, 코로나 이래 높아진 심리서비스 관심과 기대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및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제안을 논의하

였다.

주요어 : 심리  어려움, 심리서비스, 코로나-19,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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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확진 환자 발

생 후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 번화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연이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조기 종식을 기

대했던 희망과 다르게 전례 없던 일상생활 제

약이 발생하였다(JoongAng Ilbo, 2020; KBS, 

2020a).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교육 시행, 공공시설 운

영 중단을 실시하였고, 민간사업도 서비스 업

종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시설 면적에 

따른 수용인원을 정하며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 확산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하였다

(Seoul Government Briefing, 2020). 그 후 거리두

기 강도와 범위 조정을 거듭하며 일반 사람들

의 생활에 끼치는 제약과 불편을 최소화하려

고 노력했지만, 대면 활동이 제한되고 고립감

이 커지자 2020년 5월부터 하반기에 걸쳐 심

각 수준의 우울감을 호소하게 된 한국인(응답

자 총 2,945명)은 13.3%에서 17.1%로, 불안 역

시 13.3%에서 15.7%로 증가하며 생업을 비롯

한 일상 유지 활동에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

라, 심리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났

다(Doctors’ Times, 2020). 2020년 한국 트라우

마 스트레스 학회가 한국인 1천여 명을 대상

으로 코로나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수행

했을 때도 중등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17.5%(N = 1,014)에서 두 달 후 18.6%(N = 

1,002)로 증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서 관련 문제가 심각화되었다(Shin & 

Lee, 2020).

  이에 따라 고립감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언

택트(Un-tact) 여가 서비스(예: 비대면 콘서트/

“방구석 콘서트”)가 확대되고, 2020년 5월부

터는 강도를 낮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

환하여 공공 여가 시설을 재개관하는 등 한

국인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였

다(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2020).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도 5월부터 심

리지원반을 긴급 신설하여 코로나 상황과 관

련해서 우울, 불안 등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코로나 블루(Corona-Blue)’ 해소를 위한 심리교

육,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심

리지원을 받은 한국인 과반수 이상(62.5%)은 

여전히 무기력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효

과성을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개입을 취해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이 경험한 심리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예로써, 의료기관을 찾아 

우울증을 호소한 국내 환자 수가 크게 늘어

나, 2020년 상반기에만 약 59만 3천 명을 기

록하며 매년 3-7만 명가량 증가했던 속도를 

크게 초과했다(Donga Ilbo, 2020). 또한, 2020년

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경험한 후 

심리사회적인 ‘후유증(aftermath)’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심리개입이 필요하였다. 질병의 

심리 작용을 조사한 Heymann 등(2015)과 Van 

Bortel 등(2016) 연구자들은 죽음에 대한 실존

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전염병이 코로나 블루

처럼 개인에게 정서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커뮤니티 구성

원들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행동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결속이 약해지

고, 집단 간 갈등이 불거져 바이러스 종식 후

에도 긍정적인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외에서는 코로나 이후 동양인을 향

한 공격적인 대중정서가 나타나고(Wu et al., 

2021), 그로 인해 국외 거주 동양인들이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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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심리건강이 더욱 악화

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다(Hahm et al., 

2021).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특정 종교 및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 남녀 및 사회경

제적 계층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위험이 실질적이다(Donga Science, 

2020; Kim et al., 2022).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심리건강 

회복을 돕고 후유증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심리

적 문제의 종류와 촉발 배경을 이해하고 효과

적인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관련해서 국외에서는 비대면 학교 

수업을 실시한 기간동안 가정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문

제, 중독 및 폭력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리개입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Chandan et al., 2020). 국내에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국외와 

유사하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기인한 문제가 

예상되지만(KBS, 2020b), 국외와 한국의 문화, 

심리개입에 대한 기대 사항에 차이가 있으므

로 주로 서양권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문화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

이 있어서 Bahk 등(2020)은 한국 상황에 맞는 

심리문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

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청소년의 학업 부적응을 포함하는 일반

적인 심리문제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인식이 

서양인에 비해 적다는 것이 심리서비스 실무

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Lim, 2021; Wang & 

Seo, 2015). 청소년 기준 세 명 중 한 명에게 

심리서비스 이용 경험(36.2%)이 있을 정도로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추구가 일상

적인 서양권에 비해(Merikangas et al., 2011), 

한국인은 심리문제를 개인의 정신력 또는 처

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관련하여 

Wang과 Seo(2015)가 심리서비스를 받는 사람

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격이 예민하고, (너무) 깊게 생각하는” (p. 

40) 개인의 타고난 성격과 주로 관련지어 평

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심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구체적

인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3개 국가(칠레, 라트비아)에서는 일반 

사람이 상담 등 심리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민간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불분명하며, 이는 국외와 차

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다

(Kim & Yang, 2013). 다시 말해, 심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이 서양권보다 보수적이고,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도 전문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

는 상황에서, 코로나 발발 이후 한국인이 호

소한 심리문제의 종류와 촉발 배경을 적극적

으로 탐색하고, 심리서비스 이용을 시도한 경

험이 어떠했을지 실태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

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호소한 심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심

리서비스 제공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하기 위

하여 개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

내 심리분야 연구는 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보호 요인(긍정적인 심리자원, 자아탄력성, 

신체활동) 및 위험/취약 요인(실질적인 감염 

취약성, 낮은 경제수준)을 탐색하는 데 집중한 

설문연구였고(예: Lee et al., 2021a), 이에 반해 

넓은 범위에서 한국인들의 심리적 고충을 종

합한 연구는 Lim(2021)이 시도한 빅 데이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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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연구가 대표적이다. 

  시의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축적된 대규모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이터 마이닝(mining)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설문연구와 다르게 관심 대상의 응

답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의 다

양한 견해를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Aggarwal & Zhai, 2012; Feldman & 

Dagan, 1995). 일례로 Chang 등(2020)은 직무 

불만족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잡플래닛’ 채용 플랫폼 게시 글을 대

상으로 텍스트(text) 데이터 마이닝(이하 “텍스

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한편, 

심리분야에서 주로 사용해온 설문연구 방법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는 설문 문

항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Böckenholt & 

Lehmann, 2015). 예컨대 문헌조사를 토대로 국

내외에서 주로 보고된 코로나 기간 내 심리문

제들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연구 참여자가 겪

고 있는 종류를 택하도록 하면, 선택지에 포

함되지 않은 기타 심리문제에 대한 정보는 유

실되므로 연구결과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이에 현상을 실제에 가깝

게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외

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여 코로

나 상황 지속에 따른 대중의 심리 변화를 조

사하여 심리개입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

록 제시하였다(Aiello et al., 2021; Yoo & Lim, 

2021).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서는 주로 경영 마케팅 분야에서 데이터 마

이닝을 활용해왔고(예: ‘빅 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여가 소비 분석’, Lee et al., 2021b), 

심리 분야의 적용은 소극적이었다.

  Lim(2021)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코로

나 블루”를 언급한 약 7천 건의 국내 포털(네

이버, 다음 등) 및 SNS 게시 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우울

과 불안, 무기력증이 상당했고, 국외의 상황

(Chandan et al., 2020)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입이 시급하

였다. 하지만 연구자료에 일반 사람들이 자신

의 경험을 기술한 글(예: 지식인 고민 글)과 

뉴스 기사가 혼재되어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

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 주체(일반인 또는 

언론)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심리상담과 심리

검사/평가 서비스(이하 “심리서비스”)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심리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

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

로 적었다. 특히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 같

은 급작스러운 생활 변화로 인해 심리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심리상담 등을 처음 접하고 가

지는 인상이 심리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Wang & Seo, 2015), 연구결

과가 일반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하는 전문성 

있는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글 자료를 토대로 

현상을 집약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호소한 

심리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 심리서비스 이용을 고려할 때 어

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심리서비스 이용

을 고려할 때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용

한 심리서비스(기관 등)를 접하게 되기 때문

에(Barnes et al., 2003),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

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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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제공 중인 민간 심리

서비스가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

기 충분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심각한 심리문

제를 지닌 미성년자 등 취약집단은 학교나 관

련 공공기관 및 센터에서 공공 심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심리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게 되

므로 코로나 시대 한국인들의 심리건강 회복

을 위하여 민간 심리서비스 제공 실태를 탐색

할 가치가 있다(Lee, 2020). 또한, OECD 회원

국 대부분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같

이 일부만 제도화된 상황(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에서 한국인들의 민간기관 심

리서비스 경험(이용 시도, 실제 이용)을 살펴

보는 것은 실제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인

의 심리적 고충과 필요를 바탕으로, 코로나 

후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 및 관리를 위

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 공공의 심리지

원이 시급한 취약집단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지원전략을 세우고, 민간 심리서비스 기관이 

보다 넓은 범위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에 도움이 되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

문을 설정하였다. 

  연구 질문 1.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문제의 종류와 촉발 배경

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 한국인의 심리서비스 이용 경

험과 민간기관의 심리서비스 제공 상황은 어

떠한가?

방  법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란 대규모 글 자료(글 뭉치, 

corpus) 내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접근 방법(Knowledge discovery from text)

을 통칭한다(Feldman & Dagan, 1995). 심리학

을 포함한 사회과학적인 분야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비정형 자연어

(unstructured natural language) 글 뭉치를 토대

로 연구목적에 맞는 정보를 얻기 위해, 단어 

동시출현 분석[또는 ‘공기어(coword) 분석’], 토

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의 분석방법을 적

용하고 있다(예: Kim et al., 2022; Lim, 2021). 

온라인상에서 키워드(예: “코로나”)를 이용한 

검색과 자료 수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심리학

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자

발적으로 논의하고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밝

힌 자연어를 텍스트 마이닝하면, 익명성을 보

호하는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문연구를 진

행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의견을 반영

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자료 수집  분류

  앞서 기술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

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지속한 2020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의 기

간 중, 네이버(Naver) 포털 “지식인” 공간

(https://kin.naver.com/)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

다. 네이버 포털은 한국인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이다(Internet Trend, 2022). 

네이버는 구글(Google)과 다음(Daum) 등을 포

함한 7개 대형 포털 사이트 중에서 검색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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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0년간 50% 이상이어서(2019년 기준, 

67.72%)(Internet Trend, 2022), 한국인의 실시간 

관심사와 그 내용을 가장 개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이버 지식인 공간은 관

심 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서 기초적인 질문 글을 올리고 광범위한 일반 

사람들의 답변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퍼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적인 

고민상담도 가능하게끔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

어 키워드 검색을 이용하면 해당 주제에 대하

여 일반 사람들이 주로 어떤 궁금증을 가지

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인 공간상에서 일

반 사람들이 “심리상담”에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을 설명한 2만 

3천 142개 글(이하 “고민 글”)을 연구 질문 1

에 대한 현상학적인 답을 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글 뭉치)로 수집하였다. 글 뭉치에 포함

된 자료는 수집 기간(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

자 발생 시점 2020년 1월부터 거리두기를 지

속한 9월 14일까지) 내 게시된 고민 글 중에

서 제목 또는 본문에 “심리상담” 단어를 언급

한 글이다. 이어서 연구 질문 2와 관련해서 

심리 고민이 있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서비스 

이용 시도 경험을 실제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

하여, 포털에 “심리상담”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민간 심리서비

스 기관 광고와 연결된 웹사이트 링크(인터넷 

주소) 377개를 수집하였다.

  일관된 방식으로 연구주제에 맞는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 Python 3.6.5 환경에서 Chrome 

브라우저 온라인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모듈

(https://github.com/ baijum/selenium-python)을 사

용해 웹 크로울러(web crawler)를 제작하여 고

민 글 뭉치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심리학을 

전공한 연구보조원 4인(박사과정 1인, 석사과

정 3인)이 수집된 자료를 정성적으로 검토하

여 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절차를 거쳤

다. 구체적으로, 고민 글은 작성자가 글을 쓴 

‘초점’에 따라서 다음 6개 자료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1) 심리고민 글(n = 8,330), 2) 심리서

비스 문의 글(n = 1,885), 3) 심리 자격 문의 

글(n = 1,464), 4) 심리 전문가 과정 문의 글(n 

= 1,320), 5) 심리서비스 관련 의견 및 이용후

기 글(n = 434), 6) 기타 연관성이 적은 글(n 

= 9,709, 연구자료에서 제거할 대상). 코로나 

상황의 연구기간 내에 심리상담 키워드를 언

급한 게시 글들을 일괄 수집했기 때문에, 기

타 연관성이 적은 글에는 코로나 관련 심리문

제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을 

질문한 글, 코로나 연관 심리문제를 사주풀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글 등 본 

연구주제와 맞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글 뭉치에서 제거하고, 자료집단 1-5에 해당

하는 13,433개 글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네이버에서 광고 중인 민간

기관 웹사이트 377개를 검토하여 심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동영상 학점

은행 강의/강좌 제공 등 교육 및 인력 양성 

기관의 사이트 57개와 사주, 운세, 타로 점 풀

이를 하는 21개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민간 

심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인된 283개 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 정보

를 표 1에 정리한 전문성이 있는 15개 자격 

종류와 대조하였다.

  표 1은 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수련 기간 외 

요건, 자격검정(시험, 면접) 절차의 엄격성 및 

자격 유지 조건을 고려하여 심리학과 교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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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격 명 주무부처 자격관리기관

1 전문상담교사 교육부 교육부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 임상심리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사)한국심리학회

(단, 상담심리사는

모학회와 제2분과

(사)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함께 관리함)

6 상담심리사

7 인사조직심리전문가

8 인사조직심리사

9 범죄심리사 전문가

10 범죄심리사

11 발달심리사

12 인지학습심리사

13 건강심리전문가

14 중독심리전문가 

15 코칭심리사

표 1. 심리서비스 제공 련 자격

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표 1, 1-4번) 

및 민간 자격(표 1, 5-15번) 종류이다. 심리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법제화

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대개 심리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70.4%), 

평균 2년(3천 시간) 이상의 수련과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심리서비스 제공자로

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한편, 임

상심리사(표 1의 3번)와 청소년상담사(표 1의 

4번)의 경우에는 전공 요건이나 수련 요건의 

부재가 문제시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표 1의 

1번)는 학부 전공만 하거나 심리 관련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한 교사일 가능성도 있어서 

OECD 수준의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Hewlett & Moran, 2014). 

OECD 회원국 중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국가 자격 취득에 학사 교육만 규정하는 

경우는 5개국이고, 19개국에서는 석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을 포

함한 3개국은 보편적으로 심리상담을 비롯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부재하여 기존 자격이 충분한 전문성을 담보

로 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Kim & 

Yang, 2013;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다시 말해, 심리서비스 제공 자격에 대

한 통합적인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표 

1에 포함된 15개 국가 및 민간 자격이 어느 

정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련 및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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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 수준을 OECD 평균

과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다(Kim & Yang, 

2013;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텍스트 처리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경험하며 일반 사람

들이 지식인에 게시한 고민 글(N = 13,433)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텍스트를 전처리

(pre-processing)하는 단계를 거쳤다. 자연어를 

전 처리하지 않으면, 오탈자, 불규칙한 띄

어쓰기(“심리상담”, “심리 상담”), 외래어 혼

용 등의 문제로 의미 있는 정보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서(Song, 2012; Uysal & Gunal, 

2014), 한글 규칙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정

제하는 KOMORAN 한글 형태소 분석기

(https://github.com/shineware/KOMORAN)를 사

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치며 문단 형식

의 글은 문장 단위로 분리되고, 문장 안에

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를 도출하여 

KOMORAN이 지원하는 형태소 분석 기능이 

실질적인 의미를 담은 ‘어근’과 기타 조사, 어

미 등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를 분류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중요

하게 언급한 심리문제 주제들에 관심이 있으

므로, 어근(명사)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다.

단어 동시출  분석

  주제를 담은 글을 쓸 때 위치적으로 가깝게 

사용한 단어들은 서로 부연하거나, 함께 사용

함으로써 특정 견해나 경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Bullinaria & Levy, 2007), 단어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연구 자료에 속한 각 

문장 안에서 자주 함께 사용된 어근들(공기어)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Java 1.8 환경에서 자

료에 포함된 여러 개의 글에 걸쳐 특정 어근 

쌍(pair, 예: “우울”, “방구석”)이 동시 출현한 

빈도(공기 빈도)를 계산하며, 공기 빈도가 높

을수록 해당 어근들의 주제적 연관성이 깊다

는 것을 의미한다(Bullinaria & Levy, 2017; Jin 

et al., 2017). 또, 소수의 어근이 다른 많은 어

근과 공기관계를 갖고 있다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사항이 논의되어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 1에 대한 답을 구하

며 코로나 상황을 겪은 일반인들의 핵심 호소

문제들과 고충을 촉발한 주변 맥락을 살피기 

위하여 지식인 고민 글 중 ‘심리고민 글’을 

분석하여 공기관계 행렬을 구하였다. 핵심 정

보를 제시하기 위해 심리고민 글에서 600회 

이상 공기관계를 가진 어근들의 관계를 Gephi 

그래픽 소프트웨어(https://gephi.org/)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에 각 

어근은 둥근 형태의 노드(node)로 표시되며, 

다른 어근과 공기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네트

워크의 중앙부에 더 큰 크기로 표시되도록 설

정하였다. 특정 노드 쌍이 더 굵은 선 에지

(edge)로 연결되며 가깝게 위치할수록 해당 어

근 간 주제적 연관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같은 색깔로 표시된 노드 군집(cluster)은 

군집 내에 큰 크기로 표시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 담론의 존재를 나타낸다.

토픽 모델링

  자료에 포함된 어근들의 공기관계를 살핌으

로써 주요 주제들의 논의 맥락을 알 수 있지

만, 네트워크에 나타난 담론 중 어떤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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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A 확률 추론 방식

출처: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 997.

핵심적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양적인 확

률추론 방법을 이용해 자료마다 대표성이 있

는 주제(토픽)들을 도출하고 상대적인 지분을 

비교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Blei, 2012).

  토픽 모델링은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

이 기술한 글 뭉치 속에는 다수의 의견과 경

험을 대표하는 토픽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전

제를 바탕으로, 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단어(어근)들에 접근하여 잠재 토픽을 도출하

기 위해 확률추론을 이용한다(Blei, 2012; Song, 

2012).

  일례로, 본 연구자료처럼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가진 자료를 토픽 모델링 할 때 가

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은 디리클레 다항분포를 이용

한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을 기초로 연

구자료 글 하나를 구성하는 단어 분포를 구하

고, 나아가 자료 전체가 가진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토픽) 분포를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 추론하기 위해 자료 내에서 고빈도 

단어들을 평균 1천여 번 이상 무선 선출하는 

반복적인 과정(random sampling iteration)을 거

친다(Blei, 2012; Blei et al., 2003). LDA의 추론 

방식을 그림 1로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의 w는 유일하게 직접 관찰 가능한 

변수인 단어들이며, 잠재변수 α와 β는 분석을 

시행할 때 자료 크기를 고려해서 반영하는 디

리클레 분포 설정값이다. 예컨대 α는 글의 밀

도로서 자료 크기가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지

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 크기가 지나치

게 작거나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1로 지정하였다. 그밖에 θ는 각 자료가 지

닌 토픽 분포로서 추후 자료 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토픽마다 중요도를 나타내는 토픽 

지분율 값(topic proportion estimate)을 결정하며, 

z는 각 토픽을 구성하는 대표 어근들의 집합

을 의미한다. 높은 지분율을 지닌 토픽들은 

가령 코로나 기간에 심리상담에 관심을 표현

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고충이 발생한 주된 영

역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토픽

모델은 서로 다른 토픽에 속한 어근 집합간

(between-topic) 주제적 차이가 있고, 같은 토픽

인 어근 집합 내에는(within-topic) 질적인 특징

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Blei, 2012; 

Song, 2012).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하

여 양적인 준거인 혼란도(perplexity)를 고려하

지만(낮은 값일수록 효과적인 토픽모델을 의

미)(예: Kim, 2017), 본 연구자료처럼 일반인이 

쓴 비정형 텍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픽 

수를 늘릴수록 혼란도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토픽모델의 경제성을 위해서 여러 개

의 토픽모델을 선출하여 해석 가능성을 비교

하는 방법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예: 

Kim et al., 2020; Oh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는 각 자료 크기를 고려하여 ‘심리고민’ 글 

자료(n = 8,330)에 대해서는 15개에서 30개 토

픽으로 구성된 모델들을, ‘심리서비스 관련 

의견 및 이용후기’(n = 434)는 5개에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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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으로 구성된 모델들을 선출 후 원 자료

(지식인 고민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토픽모델이 결정

되면, 원 자료와 대조하여 연구자들이 토픽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 1과 관련해서 코

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호소

한 심리적 고충들의 증감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DA의 확장된 기법 중 하

나인 DMR(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 기법

을 사용해 심리고민 글을 분석하였다(Mimno 

& McCallum, 2008). DMR 기법은 토픽모델을 

선출할 때 텍스트 본문뿐만 아니라, 자료가 

지닌 부가적인 특징인 저자, 작성 년 월, 글을 

출간/게시한 발행처 등 제3의 명목형 변수

[DMR 과정의 공식 명칭으로서 ‘메타 데이

터(metadata)’]를 추가로 고려하며(Mimno & 

McCallum, 2008), 이로써 토픽들에 대한 논의

가 예컨대 남녀 성차에 따라서 또는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

는 제3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탐색이 가능하

다. DMR 추론 방식은 기존 LDA 방식이 임

의의 설정값으로 반영했던 α에 명목변수인 

메타 데이터가 관여해서 문헌의 주제 분포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Mimno와 

McCallum(2008)의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리두기 기간 중 몇 월에 쓴 글

인지’를 고려하였고, 2020년 1월부터 8월 말까

지 토픽들의 월별 지분율 변화 추이를 파악하

였다(Mimno & McCallum, 2008; Wallach et al., 

2009). 연구 질문 2에 대해서는 심리서비스 관

련 의견 및 이용후기 글을 대상으로 LDA를 

적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속한 약 8개월

의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지식인 공간에 호소

했던 심리적 고충들을 파악하고, 심리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이 기대한 심리서비스와 

비교해서 실제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어떠한지

를 알아보고자 일반 사람들이 쓴 고민 글 

13,433개와 283개 민간기관 웹사이트를 이용

하였다. 고민 글들을 연구자와 심리학을 전공

한 연구보조원 4인이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분

류한 결과, 작성자가 글을 쓴 초점/의도에 따

라 자료집단 1-5에는 표 2의 세부항목이 포함

되어 있었다.

  연구자료 모두 제목 또는 본문에 “심리상

담” 키워드를 포함하며 심리서비스 이용에 어

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만, 일반인은 대체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특정 타

인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심리고민 글, 36%), 심리서비스 이용 의사가 

구체적이거나(심리서비스 문의), 실제로 정신

건강 의료 또는 심리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

과 의견을 밝힌 글(심리서비스 관련 의견 및 

이용후기)은 심리고민 글의 절반 이하로 적었

다(총 14.5%). 

  이러한 글들이 게시된 시기를 살펴보면(그

림 2), 심리고민 글은 1월부터 증가하여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3~4월에 월 1천여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가(4월 기준, 1,545개) 6월 

이후 1천 개 미만으로 감소했고(M = 989.25, 

SD = 277.22), 심리서비스 문의는 고민 표출

보다 약 한 달 늦은 4~6월 사이에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M = 225.38,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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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초점 세부 초점 글 개수(비율) 계

1 심리고민

우울 1,769(21.24%)

8,330(62.01%)

가정 문제 1,377(16.53%)

불안 1,152(13.83%)

자살 관련 712(8.55%)

학교 문제 499(5.1%)

강박 347(4.17%)

기타 2,474(29.7%)

2 심리서비스 문의

상담 외 심리서비스 969(51.41%)

1,885(14.03%)정신과(의료) 304(16.13%)

기타 612(32.47%)

3 심리 자격 문의

상담 관련 자격 508(34.7%)

1,464(10.9%)

학점은행제 197(13.46%)

청소년상담사 자격 150(10.25%)

임상심리사 자격 117(8%)

(상담)교사 자격 66(4.51%)

사회복지 자격 관련 48(3.28%)

기타 378(25.82%)

4 심리 전문가 과정 문의 1,320(5.7%) 1,320(9.83%)

5
심리서비스 관련

의견 및 이용후기

상담 외 심리서비스 230(53%)

434(3.23%)정신과(의료) 44(10.14%)

기타 160(36.87%)

표 2. 심리고민  분류(N = 13,433)

57.47). 한편, 심리서비스 이용 경험을 담은 글 

수는 급감했던 6월을 제외하면(n = 29) 상대

적으로 변화가 적었고(M = 51.5, SD = 12.9),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밝힌 글 제목에 “상

담”을 포함하고 초점을 맞춘 사례(230건)가 

“정신과”에 대해서(44건)보다 다섯 배 이상 더 

많았다.

  그 외에 글 작성자가 추후 심리서비스 직종 

종사를 희망했던 12% 중에서는 관련 전공 대

학원 진학 등 전문가 과정에 대한 관심(1,320

건)보다는 자격증 취득 전략(1,464건)에 관심

을 가지고 정보를 구한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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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기간 내 지식인 게시  수(x = 월, y = 게시  수)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심

리  문제의 종류와 발 배경은 무엇인가? 

  심리고민 글 8,330건 자료 내에서 600회 이

상 동시출현한 공기어들로 구성한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다. 네트워크 중앙부에 생각, 친

구, 사람, 엄마(와 아빠)가 다른 여러 세부 문

제와 관련이 깊은 핵심 고민 주제들로 나타났

다. 네트워크상에서 “코로나”는 특히 친구 관

계 고민과 관련된 촉발배경으로서 포함되었

다. 같은 색깔로 표시된 군집 중 가장 큰 범

위를 차지한 “생각”에 대하여, 불안, 우울(증), 

증상, 성격 등에 대한 생각이 심리적인 고통

을 일으키고 있었고, 자해 및 자살 생각도 나

타났다. 아울러,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의 주제

가 타인(주제어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주로 언급한 대상은 부모 또는 친구

였다. “친구” 군집에는 학교 및 공부에 대한 

염려가 포함되고, 이와 같은 주제가 우울(증)

과 위치적으로 가깝게 표시되며 빈번하게 연

결되었다. 친구 관계에 대해 부가적으로, 관

계, 노력, 왕따, 불편, 카톡, 소문 등 청소년기 

또래관계 고충을 의미하는 내용이 표시되었

다. 고통스러운 생각 및 관계 문제와 연결된 

부모(주제어 “엄마”와 “아빠”) 군집에는 대화, 

무시, 폭력에 대한 언급과 함께 싸움과 신고

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불안정한 가정 내에

서 기인한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공기관계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호소

문제들의 종류 및 촉발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선출한 토픽모델을 표 3에 제

시하였다.

  심리고민 글을 대표하는 20개의 토픽을 주

제의 연관성에 따라서 상위 테마(theme)로 범

주화한 결과, 정서, 대인관계, 가족, 일상, 연

애관계 테마와 기타 5개 토픽이 심리적 고충

의 주 초점들로 파악되었다. 그림 3 네트워크

상에서 고통스러운 “생각”과 관련되었던 정서

문제들(우울, 불안 및 공포 반응)이 심리고민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토픽 중 높은 지분을 

차지하며(정서 테마, 심리고민 글 전체 자료 

중 토픽 1~3 연관 어근의 언급이 25.66%), 이

러한 고민을 토로한 사람들은 주로 우울(증)

을 경험할 때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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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테마 토픽 점유율 대표 어근 예

1

정서

우울 15.22 우울증, 스트레스

2 불안 6.09 공황장애, 불안감

3 공포 반응 4.35 정신병, 공포증

4
대인관계

대인관계 문제 10.43 자존감, 인간관계

5 또래관계 문제 9.57 중학교, 고등학교

6

가족

가정 내 마찰 7.39 부모님, 사춘기

7 부모 문제 3.04 부모님, 알콜중독

8 가정폭력 3.04 가정폭력, 휴대폰

9 고부갈등 2.17 시어머니, 시누이

10 부부관계 문제 1.74 죄책감, 기독교

11

일상

일상생활 스트레스 8.7 심리상담, 우울증

12 스트레스 유발 요소 3.48 설거지, 온라인

13 일상생활 고독감 2.61 유튜브, 드라마

14
연애관계

신뢰 부족 3.48 이야기, 여자친구

15 관계 불만족 3.91 남자친구, 죄책감

16

기타 

성 관련 트라우마 4.35 트라우마, 가해자

17 식이장애 3.04 코로나, 다이어트

18 진로고민 2.61 대학교, 자격증

19 성격 문제 2.61 거짓말, 소시오패스

20 성 정체성 고민 및 신경증 2.17 증후군, 동성애자

주. 점유율은 각 토픽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상대적인 지분을 나타냄. 

표 3. 심리고민 토픽모델

심리검사/평가(즉, 심리서비스)의 필요성을 고

려하고 있었다. 다음은 정서 테마에 속한 토

픽들을 구성하는 대표 어근들이 선출된 원 자

료 중에서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며 심리서비

스 이용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예로서, 이러

한 심리고민 글을 게시한 다수는 자신이 경험

한 증상들을 토대로 우울증(또는 기타 기분장

애) 소지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심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예

시 글에는 가독성을 위한 띄어쓰기 교정 이외 

다른 편집을 하지 않았다.  

아직 병원에는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

르겠는데 (우울증과) 증상이 너무 같아서

요ㅠㅠ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하겠

죠? 정신과 가면 약만 주나요? 그거 약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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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리고민 공기어 네트워크

다 보면 완치되나요? 아니면 약은 그냥 증

상만 완화해 주는 건가요? 완벽하게 치료

하려면 심리상담 같은 거 받아야 할까요? 

우울증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

는 건가요? 근데 제가 딱히 힘든 것도 없

었고 심하게 아팠던 적도 없어서 상담하면 

상담사분께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트워크의 “친구”와 “사람” 군집으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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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관계 문제(토픽모델, 대인관계 테마, 

심리고민 글 전체 자료 중 토픽 4와 5 연관 

어근의 언급이 20%)는 주로 낮은 자존감 문

제와 결부되며, 코로나 상황을 배경으로 또래 

간 소통의 어려움(네트워크 “친구” 군집)을 표

현한 글 작성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아

동과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아래에 제시하는 

예시 글처럼, 코로나 상황에 의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긴 청소년들은 친구 및 부모 이외에 

의지해오던 멘토와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어

려워져 심리고민이 깊어진 점을 호소하고 있

었다.

(전략) 아침에 벌떡 잘 일어나던 저도 점

점 몸이 지치고 힘든 거 같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학교 안 가서 햇빛도 못 쐬고, 

애들 못 만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모르

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분명 웃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데 기쁜 

일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비관적이고 

합니다. 인생이 검은빛 같습니다. (하략)

  네트워크의 부모(“엄마”와 “아빠”) 군집은 

토픽모델 내에서 (원가족과 독립하기 전) 자

녀 입장의 고충과 가정이 있는 성인의 고충으

로 나뉘었고(토픽모델, 가족 테마, 심리고민 

글 전체 자료 중 토픽 6-10 연관 어근의 언급

이 17.38%), 불안정한 가정환경 문제를 유발

한 부모의 특징으로는 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의 예시 글처럼, 알콜중독과 폭력이 가장 

핵심적인 위험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가정

이 있는 성인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종교를 

비롯한 가치관 불일치가 포함되고, 여성들은 

고부관계로 인한 심리적 고충을 표현하고 있

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 수준으로 

매일 같이 집에서 방송을 보며 술을 드십

니다. 담배도 30년간 계속 피우시고 계시

고요. 맨날 집에 술을 드시고 오십니다. 이

런 이유만으로 싫은 것이 아닙니다. 365일 

주말까지 회사를 나가시는데도 월급을 못 

받아 약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못 받고 

계세요. 최근 들어온 재난지원금 87만원도 

3일 만에 술 드시는데 다 쓰셨어요. 이런 

아빠가 싫어요. 

  이외 토픽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

을 지닌 테마(일상 및 연애관계)에는 연인관

계 불만족과 신뢰 부족에서 파생된 고민, 비

대면 중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나

타내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누적된 생활 스트

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져서 관련 글을 쓴 사

람들은 자신의 심리건강 상태에 문제(“정신

병”)가 있다고 느끼며 심리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기타는 주로 심리문제 증상(트

라우마 반응, 식이장애, 성격 문제 및 성 소수

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경

증)을 호소한 사례들을 나타내며, 대학생의 진

로 관련 고민도 일부 포함되었다. 거리두기 

기간에 호소한 심리 증상 중에서 특히 식이장

애의 고통을 표현할 때 코로나 상황을 자주 

언급한 점은 신체활동과 여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존에 경험하던 섭식 문제 증상이 악

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심리 문제들을 대표하는 다섯 개 테마의 월

별 증감 추이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하나의 

테마가 특정 기간에 보이는 점유율 증가는 해

당 월의 총 게시 글의 수 범위 내에서 다른 

테마보다 더 많은 관련 내용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가장 큰 기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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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리고민 테마 월별 증감 추이(x = 월, y = 테마 심 기복)

연번 테마 토픽 점유율 대표 어근 예

1
정신과 의료

정서장애 정신과 치료 25.24 우울증, 정신과

2 약물치료 3.83 목소리, 분위기

3

상담 중심

심리서비스

학업 부적응 23.96 심리상담, 강박증

4 아동 청소년 문제 9.27 청소년, 불안감

5 대인관계 어려움 7.99 자존감, 중학교

6 가족관계 문제 6.71 전문가, 와이프

7 심리검사 심리검사 영역 7.99 공황장애, 기억력

8
기타 심리서비스

필요 고충

관계 외상 7.35 이야기, 따돌림

9 부모자녀 갈등 5.11 어머니, 아버지

10 행동화 문제 2.56 프로그램, 트러블

주. 점유율은 각 토픽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상대적인 지분을 나타냄. 

표 4. 심리서비스 련 의견  이용후기 토픽모델

보인 ‘가족’과 ‘정서’ 테마 간 관계를 살펴보

면, 심리고민 글 전체 개수가 크게 늘었던 

3~5월에 지배적이었던 가족 테마에 비해 적

었던 정서 테마 관련 내용이 6월부터 가족 문

제와 유사한 증감 양상을 보였다.

  이전까지 가족 관련 고충을 토로할 때는 가

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집중했지만, 거리두

기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기

간이 지속될수록 가족 문제가 우울,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인의 심리서비스 이용 경험과 민간기 의 

심리서비스 제공 상황은 어떠한가?

  거리두기 기간 중에 심리문제를 경험하고 

정신건강 의료 또는 심리서비스를 이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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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서비스 관

련 의견 및 이용후기 글(자료집단 5, n = 434)

에서 선출한 토픽모델은 표 4와 같다. 토픽에 

포함된 어근 단어 언급 수를 기초로 파악된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심리상담과 심리검사/평

가를 비롯한 심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심리상

담 중심 심리서비스 및 심리검사 테마)이 정

신과 방문 경험을 기술한 지분(정신과 의료 

테마)보다 더 많았다. 

  우울(증)을 주 사유로 약물치료를 비롯한 

정신과적 진료/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목소

리”와 “분위기”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며 짧

은 진료시간과 경직된 분위기와 관련된 불만

족을 표현하며,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정신과는 그냥 빠르게 약만 

타고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그냥 자기 증

상 얘기하고 의사 분께서 제 증상 듣고 약 

처방해주고 금방금방 끝내네요. (하략)

  한편, 상담을 중심으로 한 심리서비스를 요

한 사유로는 아동 청소년기 학업 부적응, 또

래 및 부모자녀 관계 문제를 포함한 대인관계 

어려움이 많았고, 부부관계를 비롯해 가족관

계 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찾기도 했다. 

아울러,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공황과 기

억력 (저하) 문제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

움을 유발하는 증상을 겪을 때 심리검사를 받

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기타(표 4, 토픽 8-10) 고충들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심리검사로 한정하지 않았지만, 정

신과 의료 이외에 행동치료 센터 이용 등 심

리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심리서비

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병원처럼 심

리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민간기관 행정에도 관심을 가졌

다. 특히 전문성과 관련하여 가령 민간기관에

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제가 찾아본다

고 찾아봤지만 (민간 상담 기관) 소장님께서 

상담이나 심리 쪽에 관한 자격증은 없으신 건

지 제가 못 찾아서 모르는 건지 못 봤는데 이

런 곳에서 상담 받거나 해도 괜찮은 건지 걱

정 되네요”처럼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보고하기도 하고, 

“상담소에서는 다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됐는

데 사회공포 쪽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된 것”같

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민간 상담 기관 중에

서도 사회공포증(사회불안) 전문 상담 기관을 

찾는 등 전문성이 높은 심리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글을 쓴 사람들이 심리서

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민간기관에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광고 중인 민간

기관 사이트 283개를 탐색한 결과, 심리서비

스 제공자의 자격 정보를 하나라도 기재한 기

관은 187개(66.1%)였고, 자격 명칭과 함께 심

리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발급기관(예: 보건복지부)이나 자격

번호를 밝힌 기관은 49개로, 17.3%에 그쳤다.

  종사자의 자격 명칭을 공개하고 있는 187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비교한 결과, 기관당 종사자 

한 명이라도 OECD 수준과 비교할 때는 미흡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자격(표 1)

을 가진 경우는 42.2%로 절반보다 적었다. 의

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관은 11.7%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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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격 명 해당 수(%)

1 전문상담교사  21(0.64%)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1(0.94%)

3 임상심리사 104(3.15%)

4 청소년상담사  98(2.97%)

5 임상심리전문가  54(1.64%)

6 상담심리사  94(2.85%)

7 인사조직심리전문가 0(0%)

8 인사조직심리사   1(0.03%)

9 범죄심리사 전문가 0(0%)

10 범죄심리사   7(0.21%)

11 발달심리사  11(0.33%)

12 인지학습심리사   3(0.09%)

13 건강심리전문가   1(0.03%)

14 중독심리전문가   4(0.12%)

15 코칭심리사   2(0.06%)

계  431(13.06%)

주. 1~4번은 국가 자격, 5~15번은 등록 민간자격임.

표 5. 민간 심리서비스 기  종사자의 자격 황

(N = 3,299)

당되었다. 심지어는 “표현예술 심리상담사,” 

“인성 지도사,” “애니어그램 심리상담사,” “운

명 치유사,” “두뇌계발 사진상담사” 등 전문

성 확인이 모호한 다양한 이름의 민간 자격을 

소지한 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었

다. 나아가, 확인 가능한 모든 자격 정보를 기

관 구분 없이 표 1에 제시한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민간 자격종류 15가지와 대조한 결

과, 총 3,299개 자격 정보 중에서 표 1에 해당

하는 경우는 431개(13.06%)뿐이었으며(표 5), 

전문의 자격을 제외하고 기타 심리 관련 민간

자격(“표현예술 심리상담사” 등등)이 86.94%의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 발생 후 감염 확산 

통제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가 지속

된 2020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 공간

에 나타난 심리적 문제의 종류와 촉발 배경을 

파악하고, 심리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

대한 것과 실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반 

사람들의 고민 글을 초점에 따라 분류하여 텍

스트 분석하고, 민간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심리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활

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질문(강도 높은 거

리두기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문제의 

종류와 촉발 배경은 무엇이며 한국인의 심리

서비스 이용 경험과 민간기관의 심리서비스 

제공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심리문제 호소내용은 우울과 불안( 및 

공포 반응) 등 정서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Lim(2021)이 국내 포털사이트 

게시 글과 인터넷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한 결

과 발견했던 우울감 및 불안 키워드가 본 연

구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국외에서도 코로나에 직접 감염되지 않

은 경우에도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실질적

인 생활의 지장(예: 자가격리)이 슬픔을 중심

으로 한 우울 증상 경험으로 이어졌던 것과 

일관적이다(Ustun, 2021). 아울러, 본 연구결과

에서는 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 관계 문

제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정서문제를 유발한 

배경으로서 빈번하게 언급됨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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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글을 작성한 아동(초등학생 연령대)과 

청소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친구와 소

통의 어려움을 겪고, 또래집단 내에서 오해와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공기관계 네트워크상에 코로나 관련 

언급이 친구관계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났는

데, 이는 Lim(2021)의 연구에서 ‘코로나 블루’ 

키워드가 다른 주제어들과 가진 연관성(연결 

중심성)을 조사했을 때, 청소년 관련 내용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것과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특히 불안정한 가정환경

에 처한 경우,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보

내는 시간이 길어져 사춘기 청소년은 부모와 

잦은 마찰을 경험했고, 알콜중독 보호자의 폭

력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는 경

우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가족 

지지체계가 빈약한 청소년들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심리문제 촉발에 더 취약한 점은 국외 

종단 연구결과(Magson et al., 2021)에서도 일관

되게 나타나, 청소년에게는 비자발적으로 가

족과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된 점이 큰 스트레

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

이 있는 여성도 거리두기 기간에 고부갈등 스

트레스를 겪고 있어,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역

할 갈등이 거리두기 지속과 함께 심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관계 문제와 정서문제

(우울, 불안 등 증상)를 함께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식인 고민 글 작성자가 주로 청

소년과 초기성인임을 고려하면 또래와 가족관

계는 코로나 이전에도 젊은 층의 심리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지만, 코로나 상

황에서 더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

체적으로, 표 3 토픽모델과 대응하여 제시한 

원자료의 내용에서는 거리두기 기간 중 관계 

고민의 호소가 소통의 어려움과 본인의 의지

와 관계없이 가족과 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또래 관계 자신감 부족이나 가족 간 역할 갈

등이 더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주관 실태조사 결

과(Shin & Lee, 2020), 거리두기 장기화와 함께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고 정서 관련 문제가 심

각화된 것과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내외적인 취약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

나 상황의 영향으로 전보다 더 뚜렷한 심리문

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타 심리적인 증상 중에서는 식이장애 증

상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었는데, 일상에

서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과 여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섭식 문제가 재

발하거나 심화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심리

문제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인도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동안 고립감을 표현했고, 누적된 생

활 스트레스 관련 호소내용이 우울감 표현으

로 이어지고 있었다. Chandan 등 (2020)이 가

정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중독 및 

폭력 문제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취약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한국

인들의 심리건강이 코로나 이전 대비 정서문

제에 더 취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국내 가정폭력 신

고 건수가 증가한 점(KBS, 2020) 또한, 등교 

제한과 비대면 수업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의 학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돌봄이 결

여된 가정에서 방임 또는 폭력이 발생했을 가

능성이 실질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국외에서

도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위험과 일관되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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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 et al., 2020), 일상생활 제약이 체중 및 

체형 염려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을 비롯한 생활습관 관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쳐서 기존에 섭식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증상을 심화 또는 재발하게 할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진 일반인에게 

섭식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거리두기 기간 중 자신의 심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의료 또는 심리상담

과 심리검사/평가를 포함한 심리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방문 경험

에 대해서는 경직된 분위기와 관련된 아쉬움

을 표현하였고, 병원 밖의 심리서비스를 이용

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관심을 보

이고 있었다. 심리서비스 이용은 심리고민 글

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정서’, ‘가족’ 및 

‘대인관계’ 테마(표 3 토픽모델)와 유사하게 

학업 및 관계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한편 가장 빈번하

게 표현했던 기분 문제보다는 공황, 기억력 

저하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증상을 경험

할 때 심리검사/평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은 대체로 전

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심리문제를 해결할 필

요성을 적게 느낀다는 기존 인식(Wang & Seo, 

2015)과 다르게,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심리

건강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심리서비스 기

관의 행정절차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심리서비

스 이용 의사가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이었다. 이처럼 심리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

은 Lim(2021)의 연구결과, 코로나 블루 관련 

게시 글에서 ‘극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

난 것과 일관적이다. 국외인 서양권에서도 대

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비대

면 심리상담 제공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제

시되어서(예: Feijt et al., 2020), 코로나 발발 

이후 늘어난 심리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한 노력이 국외에서 앞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심리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문

성 높은 서비스를 민간기관이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을지 점검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이 본 연구자료 글처럼 온라인상에서 심리

서비스 관련 궁금증을 묻고 검색하여 정보를 

구할 때 접할 수 있는 기관(홈페이지, 광고, 

소개 글 등) 중에는 사주풀이, 타로 등 점복 

관련 홍보 내용이 포함되고, 이처럼 심리서비

스가 아닌 경우에도 “심리상담”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심리서비스 기관 사이트

상에도 종사자가 소지한 자격 명칭과 함께 발

급기관 또는 자격 번호 등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어

서, 심리서비스 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

에서 혼란과 피로가 예상된다. 가령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윤리규정에는 전문성 부분에

서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한국상

담심리학회는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으로서 “상

담심리사는 자신의 자격급수와 상담경력을 정

확히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충분하고 일관된 

방식의 자격 정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

리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격의 내

용과 신뢰도를 검토해보는 데 불편을 겪고 있

다. 이러한 문제 및 불편사항의 발견은 연구

자료로 ‘광고 중인 민간기관’ 정보를 분석한 

특징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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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상에

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자료의 축적과 

보관이 용이해짐에 따라 심리 분야 연구(예: 

Chang et al., 2020)에서 그 활용이 활발해진 

온라인 텍스트 마이닝 접근을 통해 코로나 상

황을 경험하며 한국인들이 쓴 대규모 글 자료

를 분석하고, 다수의 의견과 경험을 집약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코

로나 이후 한국인들의 심리건강 회복을 돕고, 

집단 간 갈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계획을 할 때 거리두기 기간 

중 심리적 어려움과 고충 호소가 가장 빈번하

고 심각하게 나타난 불안정한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평소 건강한 일반인도 코로

나 이후 전반적으로 더 심한 기분 문제를 경

험하고 있으므로,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에는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심

리서비스 제공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

와 전문성 판별 기준을 갖춘다면 심리건강 회

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

리나라에서도 조속히 OECD 대부분의 국가에

서 정신건강 핵심 인력으로 간주하는 심리

사(licensed psychologist)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Hewlett & 

Moran, 2014;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일반인들의 심리서비스 이용 관심이 높

아졌지만,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정보의 범람

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심리서비스 이

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이 구체

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에서는 운

영 중인 온라인 홍보수단과 서비스 대상자가 

방문 시에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심리건강 회복을 바라며 

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신뢰와 안정감을 느

끼도록 도와야 한다. 전문성을 신뢰할만한 민

간 심리서비스 제공 기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대형 포털사이트 광고 진행에 소극적

일 가능성도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

단체, 혹은 정신건강 관련 공공기관이 ‘인증’

하는 기관 정보를 온라인상에 보다 적극적으

로 노출하는 방안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국민들이 안

전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OECD 수준의 국가전문자격을 법률화하

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발생 직후(2020년 1월)부터 게시된 고

민 글들을 분석하여 심리적인 호소내용 토픽

들을 월별로 비교했지만, 거리두기 강도(단계)

와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식인 

글을 쓴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특정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본 연구 자료로는 글 작성자가 

겪은 일상생활 제약 수준과 그와 관련된 심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침해하지 않는 윤

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원

하는 경우에 위치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SNS 

텍스트와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서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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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던 거주 지역별 심리문제 차이 분석을 시

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때 지식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고충 호소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식인과 다른 연령대의 

글이 더 활발하게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온라인 공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네이버 포털은 가장 높은 검색 점유율

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람이라도 민간 심리서비스 이용을 고려할 

때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등 인터넷 검색 

외의 기타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코로나 기간 중 심리서비스 이용을 시작

한 사람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

자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셋째,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일일 게시 

글의 주제는 시기별 특징을 반영하지만, 코로

나 기간에 수집한 본 연구자료에서 파악한 심

리고민들이 코로나 상황과 직접 관계가 있다

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즉, 코로나 발발 이전

부터 경험하던 심리고민에 대해 쓴 글이 혼입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코로나 발발 전후의 심리고민 글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토픽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결

과를 토대로 예상한 것처럼 거리두기 기간 동

안 청소년과 초기성인의 또래 및 가족 관계 

고민이 코로나 이전대비 심화되었는지에 대해 

전후 토픽 비교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에 나타난 아동 청소년의 

심리문제, 식이장애 심각화 등의 위험을 확인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

로 체계적인 심리개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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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COVID-19 Related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Treatment Availability in the Private Sector:

A Text-Min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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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outbreak in 2020 and intense social distancing elevated Korean people’s distress. While 

concerns remain after COVID-19 about the negative affect and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classes, the 

present study analyzed 13,433 natural text by general Korean people about their psychological struggles 

from January to September 2020, utilizing text mining approach including word co-occurrence analysis 

and DMR topic modeling. In addition, 283 websites of psychological treatment centers were reviewed for 

the availability of the treatment providers’ license and qualification. In results, domains of Korean 

people’s struggles included emotional distress, family conflicts, and struggl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unstable home environment. Korean people in general expressed increased needs for treatment by 

experts, however less than half of the treatment providers (42.2%) had licenses deemed professional 

enough to meet the psychological needs. Suggestions for the treatment provision environment are 

provided. 

Keywords : psychological difficulty, psychological service, COVID-19, text mining,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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